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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예물준비성가  138번  만왕의 왕  

영성체성가  
498번 

129번 

 예수여 기리리다  

 알렐루야 노래하자  

파견성가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Stella Park Audrey Oh Joanna Kim Emma Lee 

11시 미사  

5시 미사  • 김남효 • •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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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

다. 길게 느껴진 기도와 재계, 그리고 자선의 40일간

의 사순시기의 열매로 지난 주일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성삼일을 지

낸 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2000년 희년의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 신심이 매우 깊었던 

폴란드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 하였고, 그날을 ‘하

느님의 자비’ 주일로 선포하여 2001년부터 부활 제2

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며, 하느님의 자

비를 기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 특히 당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

의 창조하시어 당신의 입김을 불어 넣어 생명을 주시

고 완벽한 에덴동산에서 살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

게 하신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 즉 하느님의 사랑

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사랑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동산

에서 쫓겨나 죽음의 벌을 받았어도 후손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다른 피조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

다. 바로 사랑의 발로입니다.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어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

록 하신 것(요한 3: 16)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파스카의 신비, 

즉 수난과 죽음은 결국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여

실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자비의 신

비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천벌이라기보다 하느님의 

사랑에 귀의하여 구원받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

다.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여 

하느님께 귀의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생명의 축제이며 하느님 사랑의 

축제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

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

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

여 듣고 믿어서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

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자신을 대하듯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는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

비는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용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 삶이 없습니다. 

그저 약육강식의 처절한 생존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 바로 지옥이 그곳입

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을 방문한 사건을 들려주는 요한복음의 말

씀입니다. (요한 20: 19-3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

락방에 두 번 방문하는데, 이는 다른 공관복음에서 예

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레아에서 만나는 것과 대조적입

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방문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간 

첫날, 즉 부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마

디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두려움에 떨

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평화는 우

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화는 첫째 두려

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두려움은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걱정하면서 자연히 생기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

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죽음

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불확실하

였고,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언제 그들을 잡아 

죽일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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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다시 살

아오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말씀과

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

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0: 22-23) 

 

  이 장면에서 창세기의 장면이 연상됩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입김을 불어 넣어 생명을 주

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김은 바로 하느님의 입

김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넘어 영적 생명이

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생명이기도 합니

다. 

 

  하느님은 첫 사람인 아담을 만드신 다음 혼자는 좋

지 않으니 동반자인 이브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게 하

십니다. 바로 가장 원초적이고 친밀한 공동체의 시작

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주는 것이었고, 그렇지 못할 때 또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이해와 용서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유혹에 빠져 함께 선악과를 먹고 처

음으로 한 것은 자기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사탄에게…그들은 자기 잘못을 용

서 받기 보다 변명을 먼저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달랐습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얻는 영광

이 당신의 부활이며, 당신을 믿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

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우리의 영광입

니다: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원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부활의 영광을 얻

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입김으로 불어 넣

어 주는 성령으로 드러납니다. 용서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 

생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듯이…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

느님의 용서를 빕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

로가 회개하여 용서받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

하던 바오로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받아 오히려 더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그 자비를 이웃

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자비 주일’의 의

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깊은 신심을 가졌던 파우스티나 성

녀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무지개

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성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

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Jesus, I 

turst in You.)” 이 신심은 ‘예수 성심’ 신심과 같은 맥락

에서 이해되는 신심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바

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오늘날처럼 세계의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걱정이나 두려움 또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하느님의 평화를 되찾

을 수 있는 ‘자비’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느끼고 감사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나아

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더 많은 

자비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나누면 나눌 수록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느님의 자비 앞에 우

리는 토마스 사도처럼 의심을 거두

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0: 28)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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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첫째 주일 (4월) 알 림 

 공동체 소식                                                                                                                     

의료 전문가 세미나  

특별헌금   

 

유아 세례  

  

일시 : 4월 7일(오늘) 9 a.m. - 12:30 p.m. 

건강검진 장소: 성당 친교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이번 건

강검진에는 혈액순환검사와 심장초음파 검

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이며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일

찍 검사에 참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  

일시 : 4월 7일(오늘)  3 p.m.  

대상 : 모든 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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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름 학교  

찬양 치유 피정  

날짜 : 4월 14일(일)  

시간 : 1 p.m.—4 p.m.  

장소 : 성전  

지도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피정내용 : 찬양을 통한 치유피정  

성유도유 예식이 있습니다.  

많은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동북부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제80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5월 25일(토) 7 p.m.  - 5월 27일(월)  5 p.m.  

장소 :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제23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 탈출기) 

미동북부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수강생  

날짜 : 4월 18일(목) — 4월 21일(일) 

봉사자 : 이선주 벨라뎃다, 조은경 막달레나,                 

    임순녀 세실리아, 강원희 아가다, 

               김정옥 루시아 

수강자 : 김문숙 아녜스, 김영희 로사,  

               김지숙 캐터린, 안진영 스콜라스티카,  

               이형옥 에스터, 임희자 글라라,  

               이은희 말가리다  

일시 : 4월 15일(월)  6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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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 서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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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생활 상담소  

4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유재천, 신승식, 최재호  

 

  

특별헌금  

.  

안나회 월례회  

4월 9일(화)  10 a.m. 성전    

요셉회 월례회  

4월 9일(화)  10 a.m. 미사 후 월례회 시작       

12 p.m.부터 점심 식사합니다.  

로사리오회 월례회  

4월 14일(일) 11 a.m. 미사 후  친교실  

성제회 월례회  

4월 14일(일)  9:30 a.m. 제1교육관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반) 

Flushing 2구역 7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일시 : 4월 18일(목)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연락처 : (718) 501-5050 

심리상담 (Counseling) 

아동, 청소년, 성인 정신건강 상담해드립니다. 감

정, 행동장애 또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고민하시

는 분은 생활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정재연 율리아나  

(Mental Health Therapist 학위와 전문자격증 소지)   



업무시간  
 

  
 

 

 

 

 

 

 

 

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4년 4월 7일 

알 림 알 림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 





    미사 봉헌                                                                                              202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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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April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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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9 a.m. — 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Infant Baptism  
Apr. 7th (Today)   12:30 p.m.  Church  

2024 St. Paul Summer Camp  

Church Parking Lot Driveway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jam on Parsons Boule-
vard on Sunday mornings, all cars must enter 
through the 33rd Avenue entrance.  

Education 
Center 

Church 

Left 
Turn 

Right 
Turn 

P
ar

ki
n

g 
Lo

t 

Special Collection  

Cornerstone Meeting  

Medical Professionals Seminar 
Date :& Time : Apr. 7th (Today) 10:30 a.m.  
Place : Education Center Chapel 
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medical field are invited to a seminar. Professionals 
will be  speaking abouts the requirements and their ex-
periences in their fields. Snacks will be provided.    

Health Fair - Sunday, April 7th  
We are offering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
ioners. Blood test results is available on the day of 
the Health Fair. 

This Health Fair is attended by specialists from 
various fields, and includes blood circulation tests 
and echocardiogram. Those who wish to be tested 
are requested to participate early. It is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so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limited.   

Parish Almsgiving: CRS Rice Bowl 

Needs / Preference Survey  



11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April 7, 2024 

  
 
 

 For the Pope and the leaders of the church: may they be healthy, be filled with energy and be blessed with 

the gifts of the Spirit as they lead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newly baptized and the newly received find in the Church both welcome and challenge, especially 

those who are baptized today,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nations, rich and poor, work together to share the world’s resources fairly, we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seeking an increase in faith: may they grow in the certainty that God’s Divine Mercy is abundant 

beyond human imagination, we pray to the Lord. ◎ 

 That members of this community strive to be of one heart and one mind in the Risen Christ, and spread his 

mercy, we pray to the Lord. ◎ 

 Our celebration of the Resurrection continues with today's gospel story of the Risen Lord ap-
pearing to the disciples even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And why were they locked? The gospel 
of John says, "For fear of the Jews."  This passage always makes me smile as it brings back a 
memory of when I was a freshman at Albany State University. I had a Jewish roommate and we did-
n't get along in the beginning because he thought I was being insensitive to major in the German 
language. I tried to explain that I was neither a German nor a Nazi, but he wasn't convinced. Over 
the months of that first year, we tried to understand one another. During spring break, he invited me 
to attend  a synagogue service. I found it inspiring to hear Jesus' people praying in Hebrew, the lan-
guage that Jesus prayed in. I then invited my roommate to come with me for Mass and it happened 
to be the Second Sunday of Easter and the gospel was the same as we just heard today. Well, 
when we got to the part about the apostles hiding behind locked doors "for fear of the Jews", he 
gave me a look that could curdle milk. But our discussion after Mass finally helped us understand 
one another.  

 
 I reminded him that Jesus was Jewish, the Virgin Mary and St. Joseph were Jewish, and all 
the apostles, including St. Paul, were Jewish. I suggested to my roommate that the disciples hid be-
hind locked doors because they feared one Jew in particular: Jesus! After all, when Jesus was cruci-
fied, all the other disciples--except for John--fled. So that Easter morning when Mary Magdalene 
(also Jewish!) announced, "Jesus is risen!" their joy immediately turned into fear of Jesus. Then sud-
denly in their midst there stood Jesus, risen from the dead. He didn't scold them. He didn't call them 
cowards. He showed them his wounds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 very words of Jesus 

"Shalom aleichem" are said by Jews as a greeting to this very day. And this is the meaning of Easter 
and why today is Mercy Sunday: that although we are sinful and weak and have denied and desert-
ed Jesus over and over again, he stands today within our locked hearts and offers us peac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co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the Divine Mercy)                                                                April 7, 2024 (Year B)  No. 2681 

Responsorial Psalm                                                                                                 Psalm 118:2-4, 13-15, 22-24 

◎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is everlasting.   

○  Let the house of Israel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Let the house of Aaron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Let those who fear the LORD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 

○  I was hard pressed and was falling, but the LORD helped me. My strength and my courage is the 

LORD, and he has been my savior. The joyful shout of victory in the tents of the just: ◎ 

○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By the LORD has this been 

done; it is wonderful in our eyes.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be glad and rejoice 

in it.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cts of the Apostles 4:32-35 (44B) 

Second Reading  

  1 John 5:1-6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